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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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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 현황을 말하자면 답보상태라고 하는 것이 옳은 판단입니다. 2017년의 1-4분기 동안 미국의 경제는 1.2% 성장했지만 향후의 성장률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예측은 이보다 둔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4월의 내구제 주문은 전월 대비 0.7% 감소했습니다.  4월 에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11.4%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 2년 동안 최악의 주택시장 하락입니다. 또한 금년 의 1-4 분기 동안 소비는 지난 8년 동안에 가장 낮은 분기별 증가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시책이 연간 경제성장을 3-4%로  예측했으니 그 예측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트럼프 예측의 발목을 잡는 요소는 수입관세를 올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입니다. 특히 미국의 최대 무역 성대인 중국에 관세를 35%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며 만일 그의 말대로 수입관세를 올리면 물가의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 대의 미국의 경제대공황을 쉽게 해결 못한 이유가 스무트 홀리 (SmootpHawley) 법으로  알려진 관세법이었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미국은 유럽의 국가마다 따로 관세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 전체와 협상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안헬라 마르켈 (Angela Markel) 독일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연초에 방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독일간에 따로 관세문제를 협상하자고 누차 제언했으나 마르캘 수상은 유럽 연합의 일원로써 독일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집을 꺾고 하는 수 없이 유럽연합을 상대로 협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 내에서 33,000 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고 독일의 자동차 부품회사들은 약 77,000 명의 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산업회장은 “만일 미국이 독일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할수록 자신의 발을 찍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고 언급했습니다. 독일뿐만 아니고 한국, 일본, 중국 등 모든 무역 동반국에게도 똑 같은 역효과를 낼 것입니다. 머세대스 벤쯔 (Mercedes Benz)와 비엠 다불류 (BMW) 사도 사우스 카롤라이나 주에 대형 자동차 조립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65%는 아시아와 유럽에 수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르켈 수상과의 협상에서 자기가 호언하는 정도의 무역 지식과 설득력을 가지 않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의 활력과 경제력은 국내의 세금 정책이 관세정책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한 무역 상대국에 경제적 부담을 주면 자국에게도 부담이 온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끝
